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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재옥 국힘 원내대표의 ’양곡관리법· 농안법‘ 발언에 대한 입장

❑ 오늘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

양곡관리법, 농안법 등 주요 법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였기에 이를 규탄하며 바로잡고자 

합니다. 

❑ 윤 대표는 오늘 국민의 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작년에 폐기한 양곡법을 또다시 

통과시켰다며 물의를 빚고 탈당한 의원을 활용한 폭거라고 하였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

개입해 시장 작동을 멈추게 하는 저열한 좌파 정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. 

❑ 그러나 이는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망발입

니다. 어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미국, 일본 

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고,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 

유사한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른 내용의 법안

임에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. 

❑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평년가격을 기초로 기준가격을 정하고, 올해 시장가격이 이보다 

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농산물의 가격변동성

이 너무 심각하여 농가경영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손실의 

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입니다. 

❑ 또한 가격안정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

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할 경우 시장격리하고, 기준 이상으로 폭등할 경우 정부보유곡 

판매를 의무한 조항 역시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발동되는 것으로, 정부에 재량권을 

준 조항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마저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

도 국민의 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심의도 하기 전에 퇴장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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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

❑ 상황이 이러함에도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법안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채 좌파 정책이니 

의무매입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힘이야 말로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흠집내려는 악의적 

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.

❑ 국민의 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. 반대만 하지 말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도입되어 

농가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대안부터 제시해 

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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